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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통한 효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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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통한 효과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추후 프로그
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2023년 G 시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
한 교육생 중 10명이며,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이다. 
연구결과 프로그램 효과는 ’삶의 정리‘, ’자기성찰과 치유‘, ’죽음수용과 준비‘, ’삶의 긍정 인식과 남은 삶을 위한 실천‘ 
4가지 의미요소와 13개 하위 구성요소로 분석되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 권유 80%, 권유 20%
로 소개하고자 하는 높은 만족을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
에게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처음 진행
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으며,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추후 더 많은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well-being program for aging 
individuals and the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future program 
development. The research subjects comprised 10 participants who took part in a program conducted
at the G Welfare Center in G City in 2023, and qual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The research period was from December 2023 to February 2024. The research findings 
analyzed the program's effectiveness with respect to four main aspects: "LifeReview", "Self-reflection and
Healing", "Acceptance and Preparation for Death", and "Positive Perception of Life and Practices for 
Remaining Life", consisting of 13 sub-elements. Participants express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80% actively recommending the program to others and 20% considering recommending it.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it is recommended that the well-being program for aging individuals should be 
disseminated to a wider audience in the future.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qualitative 
research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of a well-aging program.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to generalizing th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Keywords : End-of-Life Preparation Education, Satisfaction Study, Aging Education Program, Qualitative
Research,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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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인구 증가는 기존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키고 동시에 
노인 인구의 위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요구된다. 노인
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탈피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새
로운 삶을 계획하며 적극적 사회적 활동을 통해 노인은 
능동적인 삶의 주체로 독립적인 존재로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조화를 이루어 건강하고 행복하
게 노년의 삶을 추구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전반적인 안
녕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1]. 노년의 시기는 은퇴 등으
로 인한 경제적 문제, 신체적·인지적 기능의 쇠퇴 및 만
성적 질환 증가, 상실과 사별 등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 
등 심리·사회적 문제로 인해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세대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퇴직 노인이 사회적 지위를 
새롭게 찾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인교육의 역할이 중요시된다[2]. 노인의 평생학습 참여
는 심리적 안녕감을 제공하며 성공적 노화에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활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3]. 또한 노
인의 학습은 목적뿐 아니라 사회참여 활동이 됨으로써 
소외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노인자살률이 높은 우
리나라에 있어서 자살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을 막을 수 있
다[4]. 그러나 이러한 노인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방
법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나 정책이 부족한 현실이
다[4]. 더욱이 교육받은 고학력 노인의 증가와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경제적 여유와 고학력을 가지고 
사회적 참여를 원하는 노인 연령층은 더욱 넓어질 것이
고, 그에 따른 교육에 대한 욕구도 다양해질 것이다. 따
라서 앞으로 노인의 교육 욕구는 확대될 전망이며 노인 
자신이 성공적 노화에 이르면 노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
제 발생을 감소시키고 기존의 발생한 문제 해결에 도움
을 줄 것이다. 성공적 노화는 스스로 질 높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삶의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본인들이 능동적
이고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에서는 시대의 변화
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이 변화되어 왔다. 노인을 대상으
로 하는 교육은 대부분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4년부터 4년 주기로 실시되는 노인실태조사

에 따르면 변화되는 노인들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확대되어 왔으며, 2008년도에 은퇴준비와 경
제 교육, 죽음준비교육 등과 같은 프로그램이 추가되었
고, 복지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노년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노년기를 수용하고 이해하
는 웰에이징·웰다잉 교육이 필요하다. 웰에이징은 노화
로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신체적, 정서적, 사
회적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며 활동하고, 자신의 존엄성
을 유지하며 늙어가는 것이다[5]. 따라서 과거에 경험할 
수 없었던 고령사회를 살기 위해서는 노년의 삶을 이해
하고 준비해야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복지관
에서 웰에이징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일부에 불과
하다. 웰에이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
으나 웰에이징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는 5.6%에 불
과하여 웰에이징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문가나 교수자 등을 대상
으로 웰에이징과 웰에이징 대한 인식과 교육 요구도는 
연구된 바 있으나 실제로 웰에이징 교육을 받은 대상자 
대한 만족도 연구는 미비하며, 양적 연구는 있었으나 만
족도 질적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웰에이징과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개선
할 점 등에 관한 심층 면담을 통한 질적연구를 수행함으
로써 추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한 노화를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참

여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
는지 그 의미를 분석하기 위한 일대일 면담을 적용한 질
적 내용분석 연구이다.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현상학은 경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2.2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G 시 소재 노인복지관에서 웰에이징을 위

한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수
행하였다. 2023년 1기 10명, 2기 10명 정원으로 진행했
으며,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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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20명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10명을 연구대상으
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로 면담 진행에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
정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자
이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로 하였다. 

 
2.3 어르신 인생 노트 웰에이징 & 웰다잉 프로그램

본 연구 참여자가 수료한 프로그램은 경기도 G 시 노
인복지관의 ‘어르신 인생 노트 사업 웰다잉 교육’ 프로그
램으로 목적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위해 65
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정리와 미래 준비를 
통해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23년 상반기 10명, 하반기 10명 신청을 
받아 선정하여 진행하였는데, 선정방법은 웰다잉 특강 3
회기 교육에 참여한 자 중에서 10명만 선착순 신청을 받
아 선정하였다. 10명만 선정하여 교육한 이유는 프로그
램 후 ‘인생 노트’ 제작 등 예산 관련 제한 때문이었다. 
프로그램은 인생 노트 2시간씩 8회기를 실시하였다. 웰
다잉 특강 3회기 주제는 웰다잉을 준비하는 다양한 통로
(제도편), 웰다잉을 준비하는 다양한 통로(예술 편), 웰다
잉을 준비하는 다양한 통로(법률 편)이며, 인생 노트 8회
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웰다잉-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
방법’, ‘나의 인생 그래프-지나온 삶에 대해 회고하기’,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1-사진 정리, 용서하는 말, 감사
하는 말, 남기고 싶은 말 작성’,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2-사진 정리 글 정리, 버킷리스트 작성’, ‘나의 삶 나의 
다짐’ 석고 주먹 만들기‘,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 ’힐다잉 체험‘입관 및 장례식 체험’, ‘인생 노트 마무리
-마무리 강의, 수료식’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은 회기마다 강의와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되었으며, 인
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 살아온 삶에 대한 회고하
는 시간을 통해 ‘인생 노트’라는 결과물인 사진 자서전을 
만드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중요한 사진을 정리하고 선
정하여 짧은 소회의 글과 함께 정리하고, 지난 삶을 되돌
아보며 행복했던 순간, 후회의 순간 등도 적어보며, 자신
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남기는 시간을 가
지고 발표하며 감상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졌다. 

2.4 연구 진행 과정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명의 연구대상

자와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프로그램
을 진행한 G 시 노인복지관 담당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
과 방법을 설명하고 공문을 보내 복지관 책임자와 담당

자의 서면동의를 얻고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자 선정을 
위해 노인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을 얻어 교육프로그램 수
료한 자들에게 문자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공지하였
고, 연구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연구자에게 연락한 대상
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중도탈락의 자유
의사 표기 가능함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였다. 면담 
장소는 대상자와 상의하여 대상자의 편의에 맞추어 원하
는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면담 일에 만나 연구목적과 
방법 등에 관해 다시 설명하고 연구동의서와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동의서에 서면동의를 받았다. 면담 전 녹취
과정에 대해 목적과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 받았
으며, 면담시간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
었다. 또한, 면담은 서면 질문지 작성과 녹음을 병행하였다. 
K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IRB: KYU 
2023-12-010-001)을 받았다.

2.5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험을 분석하기 위한 

질적 연구이므로 현상학적 내용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분
석하였다. 현상학적 분석은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로 사
회과학, 인문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개인의 경험과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다. 현상학
적 연구에서 핵심은 보편적인 체험의 구조 또는 의미구
조를 찾는 일이므로, van Kaam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분석방법을 참조하여 참여자의 체험에 공통적으로 내포
된 주제 혹은 의미를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7]. 첫 번째 단계는 면담 내용을 기록한 증례 기
록지의 내용과 녹음한 면담 내용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느낌 파악을 하였으며, 두 번
째 단계는 반복되는 단어를 도출하고 분류하였고, 세 번
째 단계는 반복되는 언어의 의미로 분류하여 학문적 언
어로 구조화하였으며, 네 번째는 전체적인 연관성과 공
통점을 분류한 후 주제별로 구조화하고 통합을 하였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성별은 남자가 4명, 여자가 
6명이었으며, 나이는 60대 3명, 70대 6명, 80대 1명으
로 70대가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6명
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졸업 2명, 고등학교 졸업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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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었다. 종교는 기독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2명, 무교 2명, 원불교 1명 순이었다. 거주 가족 형태는 
부부만 사는 형태가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부와 자녀 
함께 동거하는 경우는 3명, 사별 후 혼자 지내는 경우 1
명이었다. 건강상태는 대부분 양호 및 매우 양호로 건강
하였고, 복지관 이용 기간은 1년 미만이 4명으로 가장 많
았고, 2~3년 3명, 4년 이상 2명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을 통한 효과는 13개의 중심 의미와 4개의 구성요소
로 범주화하였다.

Categories n %

Gender
Male 4 40

Female 6 60

Age

60 group 3 30

70 group 6 60
80 group 1 10

Final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2 20
University graduation 2 20

Graduate graduation 6 60

Religion

Protestantism 5 50

Catholic 2 20
Buddhism 1 10

Atheism 2 20

 Family structure 
of residence

Husband and Wife 6 60

Husband and Wife and 
children  3 30

Living alone 1 10

Living alone and 
children 00

 Health condition

Very good 3 30

Good 6 60
Extremely 

uncomfortable 00

Discomfort 1 10

 The period of 
utilizing the 

welfare center

Under 6 months 2 20

1 year 2 20
2 years 2 20

3 years or more 2 20
 6 years 1 1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0)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내용을 분석하면 <Table 2>와 
같이 ‘삶의 정리’, ‘자기성찰과 치유’, ‘죽음수용과 준비’, 
‘삶의 긍정 인식과 남은 삶을 위한 실천’, 4가지 구성요
소가 도출되었다. 하위영역으로 ‘삶의 방향성 설정’, ‘살

림 정리’, ‘후회와 반성’, ‘관계의 소중함’, ‘용서와 회복’, 
‘죽음이 편안해짐’, ‘구체적인 죽음준비 필요성 인식’, 
‘가족들과 죽음에 관해 나눔’, ‘죽음준비 실천’, ‘삶의 의
미 인식변화’, ‘감사와 사랑’, 버킷리스트 실천‘, ’건강을 
위한 실천‘ 등 13개 의미 하위영역이 도출되었다. 

Components Subfield

Life Reflection Setting Life Direction
Household Management

Self-Reflection and 
Healing

Regret and Reflection
Importance of Relationships
Forgiveness and Recovery

Acceptance and 
Preparation for 

Death

Becoming Comfortable with Death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ncrete 

End-of-Life Preparation
Discussing Death with Family Members
Implementing End-of-Life Preparations

Positive Perception 
of Life and Practices 
for Remaining Life

Shift in Perception of Life's Meaning
Gratitude and Love

Pursuing Bucket List Items
Practicing Health Maintenance

Table 2. Components

3.1 삶의 정리
본 연구결과 참여자들이 가장 많은 한 말은 ‘삶의 정

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삶을 구
체적으로 돌아보고 노년이 되어 지금의 자리에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지난날에 대한 사건과 추
억들이 정리되며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는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삶에 대한 ‘방향성 
설정’, ‘살림 정리‘가 하위영역으로 도출되었다.

3.1.1 삶의 방향성 설정
연구대상자들은 사진을 선택하고 정리하는 작업과 인

생 경험 관련 질문에 답하면서, 인생의 기억나는 순간들, 
추억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고 젊었을 시절에 
아름다웠던 한 시절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자
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과거의 경험과 감정을 정리하게 
되니 더욱더 자신을 잘 이해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나아
갈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진을 붙이고 그 내용을 쓰는 그 시간이…. 그동안 살
아온 삶이 정리되었다. 집에 많이 있는 사진을 선택하고 
오래된 부모님, 가족의 사진, 매 순간의 기억하고 싶고 
추억하고 싶었던 것들이 정리되면서 기억나고 너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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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향
설정이 되었다.”

“모든 것이 크게 정리가 되었다. 삶의 질이 달라진다. 
올해 8월에 퇴직하고, 지금까지는 필드에서 정말 열심
히 살아왔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
었다. 복지관에 처음 와서 참여한 프로그램이었고, 딱 
시기가 맞아서 좋았다. 복지관 프로그램 중 매우 신선하
게 여겨졌다. 프로그램 안내 공지가 뜨자마자 1초의 망
설임 없이 신청했다. 젊어서부터 했으면 더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든다.”

3.1.2 살림 정리
연구대상자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필요에 따라 갖고 

살았던 많은 물건 중 필요를 다 한 물건들, 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고 했다. 물건정리의 필요
성을 인식하고 교육 후 바로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고, 마
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필요 없는 것 버리는 것이 좀 
더 빨라졌으며 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한다고
도 말했다. 

“정리하는 것이 그동안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제 옷장도 
정리하고, 살림도 정리하고 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
는 중이다. 30년 이상한 집에서 살다 보니 이사하지 않
는 한 다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 마음이 크게 정
리되었다는 것이 더 크게 도움이 된 것 같다.”

“집 살림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필요 없는 거 버리기
가 좀 더 빨라졌어요. 그것도 정리하는 과정이 또 편안
하더라고요.”

“요즘 살림 정리를 하고 있다. 천천히 하고 있다. 방 하
나부터 시작해서 시간을 여유 있게 잡고 하고 있다.”

3.2 자기성찰과 치유
연구대상자들은 지난 삶을 회상하니 잘한 것도 생각나

고 잘못한 것도 생각나 과거의 좋은 추억뿐만 아니라 아
픈 기억이나 상처를 꺼내 다루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과거
의 감정을 정리하고 치유할 수 있었으며 더 나은 삶을 살
아가기 위한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하위영역으로 
‘후회와 반성’, ‘관계의 소중함 인식’, ‘용서와 화해’ 가 
도출되었다.

3.2.1 후회와 반성
지나간 일 중에 기억하고 싶지 않거나 후회되는 것들

이 생각나서 그것들을 자기 안에서 어떻게 정리해야 할
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
지 못하고 가면 자손들에게 미안할 것 같고, 감사를 전하
지 못한 것도 아쉽고, 죽기 전에 후회 남기지 않도록 하
고 싶은 일을 해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 경제적으로 넉
넉하지 못한 살림에 애들만 키우며 사느라 남을 돌아보
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고 산 그것에 대해 반성도 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저 자신을 이제 깊이 성찰할 수 
있었고, 특히 그중에서 새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별로 
아름답지 않아 기억하기 싫은 안 좋았던 그런 일도 한두 
가지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소화할 것인가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한번 이렇게 인생을 정리하는 기회를 얻는 것이 좋다
고 생각한다. 내가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돌아볼 기회
가 되는 것이 너무 좋았다.”

“옛날에는 뭐 안 좋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너무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게 되고….”

“관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다고 생각하니 할 일과 깔끔
한 정리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생각나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가면 자손들에게 미안할 것 같았고, 감사를 전하지 
못한 것도 아쉬워 죽기 전에 후회 없이 아쉬움 남기지 
않도록 하고 싶은 일을 다 해야 할 것 같다는 교훈을 얻
었다.”

“애들만 키우고 살고 지지고 볶고 살다 보니 남들을 위
해서 보람된 일은 못 했다. 남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것
이 느껴져서 부끄러웠다.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되었
다.”

3.2.2 관계의 소중함 인식
연구대상자들은 관계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

기가 되었다.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과 세월이 만든 변화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가족과 이웃에 
좋은 사람이 되고, 남들을 배려해주는 공부도 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요 없는 전화번호도 
정리하면서 짐을 덜어내는 홀가분함도 느끼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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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했던 기억과 지나간 추억, 가족들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번호도 정리하게 되고, 결국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 같다. 실제로 해보니 자꾸 짐을 덜어내
는…. 홀가분함, 홀가분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가족과 이웃에 좋은 사람이 되
려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다.”

“노년의 숙제는 내가 나를 잘 지키며 건강을 유지해 남
들을 배려해 주는 공부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3.2.3 용서와 회복
연구대상자들은 지난날 형제나 가족, 이웃 등과 있었

던 사건 중에 가슴에 쌓아 두었거나 응어리졌던 감정들
이 떠올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정리되고 용
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어려울 때 받은 잊히지 않는 
상처에 대해 풀고 가야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관계회
복을 위해 회개와 기도를 한다고 했다. 

“사실 제 형제가 7형제인데 2~3년 전에 막냇동생과 마
음에 안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업시간에 용서
하는 말, 후회되는 말 그런 말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
는데, 그런 말 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가 정리되어 용
서하는 실마리가 되는 기회가 되었다.”

“후회스러운 일, 용서 구하는 일, 도움받았던 일, 감사
했던 일을 생각하고 작성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 살면서 
마음에 남은 것이 있다면 떠나보내는 시간이 되어서 좋
았다.”

“가장 어려울 때 받은 상처가 잊히지 않는다. 이젠 풀고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기도할 때 그 사람들과 나와
의 관계를 위해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다.”

3.3 죽음수용과 준비
연구대상자들은 죽음을 전혀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

었으나 그동안 저항하며 받아들였고 생각을 깊이 구체적
으로 하지 못했는데 죽음을 수용하며 준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죽음수용과 준비’의 하위영역으로 ‘죽음이 편안
해짐’, ‘구체적인 죽음준비 필요성 인식’, ‘가족과 죽음에 
관해 나눔’, ‘죽음준비 실천’이 도출되었다.

3.3.1 죽음이 편안해짐
연구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편안

해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잠깐씩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있었으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
했다. 이제는 언젠가 반드시 죽음이 오는데 인식이 편안
해졌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
이라는 것에 한발 다가간 느낌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저
항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순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이 정리되어 평화로운 마음을 얻
게 되었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
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예전에 6~7년 전에 항암 할 때도 잠깐 생각이 들긴 했
지만, 죽음이 막연히 두렵다기보다는 가끔 생각은 했다. 
살아있는 생명은 가고 지고 오는 것은 일련의 자연의 법
칙이지만, 막연히 죽음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
게 되는데…. 우리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가거
든요. 가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자연적으로 
오는 것이라고…. 자연스러운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나 할까요…. 내려놓기가 쉬
워졌다.”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술술 들
어오잖아요. 예전에는 좀 저항하고 있었던 것들이 순하
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입관체험 등을 통해 죽음이 별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음을 깨달았다.
마음이 정리되고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된 것 같다.”

“죽음이 무섭고 나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확인하게 되었다.”

“입관체험에서 죽음이란 삶의 일부이고…. 편안하고 두
렵지 않았다.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다.”

3.3.2 구체적인 죽음준비 필요성 인식
연구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하던 것에

서 이제는 준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
게 되었다고 했다. 죽음의 직전, 직후, 사후 등 장례 절차
와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할 기회가 되
었고, 차일피일 미루던 재산정리와 유산상속 등에 대해
서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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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맞게 될 죽음과 사후 장례 절차 등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어요. 
물론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내 처
지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어요.”

“언젠가는 맞게 될 죽음의 직전, 직후 사후에 장례 이런 
절차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
할 기회가 되었고,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
니지만 교육받은 과정에서 새롭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
각을 해볼 그런 기회가 되었어요.”

“죽는 것은 죽는 것이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죽음도 준비해야 하고, 죽기 전에 
준비할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차일피일했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남은 건 아
니다. 이런 생각 하면 재산정리도 그렇고 더 노년이 되
어서 살 집도 실버타운을 가느냐 마느냐 이런 생각해보
게 되고, 가능하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이 집에서 살면 
좋겠다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죠.” 

3.3.3 가족들과 죽음에 관해 나눔
연구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해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계

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죽음에 관한 준비에 대해 가족들
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자신의 사
후 장묘와 장례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가족들
과 죽음에 관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오히려 마음이 편
안해지고 가족들과 추억을 더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종교가 있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
으로 한 것이 있다. 선산에 묻히고 싶지 않아서…. 이 세
상을 떠나고 나면 봉안당으로 할 것인가, 매장, 화장할 
것인가, 수목장할 것인가를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가족들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남편까지도 죽음에 관한 준비에 
대해 말을 서로 나누게 되어서 좋았다.”

“복지관에서 이런 거 배웠다고 이야기했더니 아이들도 
좋아한다. 추억을 많이 쌓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
다.”

3.3.4 죽음준비 실천
연구대상자들은 죽음준비 실천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

었다. 평소에 사후 시신 기증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
데 이번에 대학병원에 전화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
게 되었다. 상속 관련, 유언장 작성을 통해 소중한 기회
가 되었고, 임종기를 대비해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하게 되었다.

“저는 사후에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하려고 평소에 생
각하고 있다가, 이번 교육받는 과정에서 실행해야겠다
는 결심이 들어서 대학병원에 전화해서 담당 부서와 통
화하고 안내도 받고 안내장도 받아오고 좀 더 구체화하
는 계기가 되었어요.”

“상속문제, 유언장 작성 등 평소에 접할 기회가 없었는
데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입원했을 때, 중환자
실에 가지 말고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다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3.4 삶의 긍정 인식과 남은 삶을 위한 실천
연구대상자들은 삶에 대해 긍정적 인식과 남은 삶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실천 의지가 생겼다. 삶의 의미 인
식에 변화가 있었으며, 감사의 마음과 더욱 사랑하며 살
아야겠다는 것과 버킷리스트의 실천을 통해 남은 생에 
해야 할 일과 목표가 구체적 실천 의지가 생겼다고 했다.

3.4.1 삶의 의미 인식변화
연구대상자들은 노년의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

고, 앞으로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고 말했다. 
의미 있는 일에 쓰임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도 더 조심해야겠다고 했으며, 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시간이 되고 삶의 의미를 재해석하게 되었다고 했다. 

“앞으로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아주 더 강렬해졌다. 남은 생을 어떻게든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타인을 배려하고 남은 생
을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정
리되었다. 그것이 숙제가 되어서”

“의미 있게 살자. 좀 더 의미 있는 일에 쓰여야겠다. 매 
순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조심하고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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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시간이 되고, 삶의 의미를 재
해석하게 되었다.”

3.4.2 감사와 사랑
연구대상자들은 지난 온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감사했다. 평소에 깨
닫지 못했던 삶에 대한 감사와 남편이나 가족에게 감사
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 감사한 마음이 감동되어 눈
물까지 터지기도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가까운 사
람이라는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열심히 더 사랑해야
겠다고 했다. 또한, 이웃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며 사
랑하면서 살다 가야겠다고 했다.

“제가 울음이 터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수업 중에) 
제 속에서 근데 그게 남편에 대한 감사였어요. 제가 이
렇게 막 울컥하는 기분이 없었는데 신기해요. 내 남편에
게,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었던 거나 할머니가 될 수 있
었던 역할을 이 사람이 있기에 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
사하는 마음을 제가 확 느꼈던 거죠.”

“그저 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소중하니 잘 활용해서 좋
은 생각으로 살고, 죽어서도 좋은 사람으로 남는 삶으로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숨 쉬는 것까지도 감사
한 생각이 들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남은 생을 살자고 
다짐했다.”

“후루룩 지나갔던 세월을 정리해서 이렇게 남기고 정리
하고, 작은 노트에 남겨져서 가족과 이렇게 나눌 수 있
게 된 것은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제일 중요한 게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일이구나. 열심
히 사랑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죽음을 이해하게 될 때, 삶을 돌아보고 더욱 이웃과 사
랑을 나누어야 함을 깨달았다.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가야겠다.”

3.4.3 버킷리스트 실천
연구대상자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에서 나아

가 작성 목록 중에 있는 것들을 실천하고자 하는 적극적
인 의지가 생겼고, 실천을 시작하기도 했다. 앞으로 살고 
싶고 되고 싶은 일을 생각해 보고 버킷리스트를 작성하
는 시간을 가졌었다. 어릴 때 살던 고향 마을의 산이 생
각나고 그 산에 오르고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번 기회에 
형제들과 그 산에 오르기로 했다. 기타연주를 더 연습해

서 복지관 노래 시간에 재능기부를 해야겠다고 하며, 믿
음 생활 즉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고향에 있는 산을 어릴 때 중턱까지는 소풍하러 갔지
만, 그 꼭대기까지는 못 가봤어요. 볼 때마다 한 번은 꼭 
가봐야 하는데…. 생각만 하다가 버킷리스트에 써 놓고, 
엊그제 저희 형제들 만났을 때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같
이 가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 여동생이 기회 있으면 
같이 가기로 얘기를 했어요.”

“복지관에서 기타 갖고 노래할 기회가 되면 하고 싶다. 
내가 기타를 조금 치는데 연습을 더 해서 올해 좀 더 확
장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재능기부).”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한다. 남을 이
해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너그러워진다.”

“성경공부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한다.”

3.4.4 건강을 위한 실천
연구대상자들은 노년의 이해를 하면 할수록 건강의 중

요성이 더욱 인식되었다. 따라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
작하겠다고 했고, 그전보다 열심히 운동하게 된다고 했
다. 자신의 노년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기에 마음 건강 몸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싶다고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바깥 선은 되어 있었으나 더 
확실해졌다고나 할까요…. 지금 당장 올해 24년에 시행
하는 것, 운동을 전보다는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확
실하게 느껴져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었다.”

“이젠 나의 노년을 내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 
노력하면서 내가 건강해야 좋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
은 생각도 피하면서 마음과 몸과 생각 실천을 하고 싶
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웰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에 참여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경험을 통해 프로그램
의 효과와 개선점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웰에이징 교육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5권 제4호, 2024

520

로그램 개발 및 활용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웰
에이징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의 효과 및 개선점을 논
의하고자 한다.

연구 참여자와 심층 면담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첫째, 
‘삶의 정리’로 ‘삶의 방향성 설정’, ‘살림 정리’로 나타났
다. 면담에 참여한 프로그램 수료자들은 프로그램을 통
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삶이 정리되었다고 하였다. 참
여자들의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년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세월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
다. 특별히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진을 정리하며 
10장을 선택하고, ’사진 자서전‘을 작업하기 위해 유년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등의 자신과 환경의 변화를 
기억하고 되돌아보았다. 자신의 인생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분류하고 선택한 후, 준비된 ’인생 노트‘에 붙이
며, 몇 줄 사진 설명과 감회를 기록하는 작업을 진행하였
다. 그러한 신체적으로도 변화되는 과정과 자신을 둘러
싼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 변화와 추억도 돌아보
게 되었고, 나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변화도 확인하며 자기 이해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자신의 삶에 주도적 과정을 의미한다[8]. 자신이 
어떤 환경의 구조 속에서 살아왔으며, 어떻게 조건화되
어 왔는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 더욱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획
득하게 된다[9].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은 삶을 주도적으
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남은 삶에 대해 방향설
정을 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으로 남은 삶의 사유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의 자리를 정리할 필요를 깨닫게 되어 ’살림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노년기에 해야 하는 살림 정리는 단순
한 정리 그 이상을 의미한다. 스웨덴에서 유행하고 있는 
’데스 클리닝(Death Cleaning)과 같은 의미로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때 불필요한 것을 처분하
고 집을 말끔히 정리하는 일을 뜻한다[10]. 살아있는 동
안 물건들을 정리하고 처분해서 덜 복잡한 삶을 영위하
기 위한 선행에 속한다. 우리가 떠난 뒤에 남겨질 사랑하
는 사람들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10]. 본 연구자는 웰다잉
과 노년의 삶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면서 데스 클리닝을 
강조한 바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데스 
클리닝을 배우며 공감하고 살림 정리를 결심하고 시작한 
것이다. 사실, 노년기에 자신이 수년째 익숙하게 사용하
고 있거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정리하거나 버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의 65세 이상 세대는 근대사에 경제적으
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면서 버리기보다는 재활용하고 
아껴 쓰며 사는 것에 익숙해진 세대이다. 그러나 수년째 
손 한번 대지 않은 살림(잡동사니)을 보관하며 살면서 더
는 공간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특
히 노년기에는 쌓여있는 물건들이 있으면 발에 걸려 넘
어지기 쉬우므로 공간의 여유로움을 확보하는 것이 정신
적, 신체적 건강에 유리하다. 따라서 살림 정리는 중년기 
이후부터 시작하여 노년기에 꼭 해야 하는 필요한 일이
다. 죽음준비의 측면에서도 나이가 들수록 자연적인 죽
음을 맞이한다고 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나이이므로 
자기 삶의 정리를 미리미리 함으로써 남겨질 가족들의 
수고를 덜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삶을 정리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이해와 실제 주변 살림 정리 등을 포함하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실제적인 삶의 정리를 위한 결심과 실
천은 웰다잉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분석 결과로 ‘자기성찰과 치유’로서 하위영역은 
‘후회와 반성’, ‘관계의 소중함’ 인식, ‘용서와 회복’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자들은 교육 시간에 ‘인생 노트’를 작
성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는데, 자신
의 고향, 가족, 취미, 좋아하는 구절 등도 직접 작성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 기록하기’를 통해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이유, 애창곡이나 내 마음속의 노래, 그 이유, 가
장 기억나는 영화 또는 드라마, 기억에 남는 이유, 젊었
을 때 취미와 지금의 취미 등을 작성하였다.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내가 가장 생기 있었던 시기는 언제
였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
을 통해 자기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자기성찰
의 효과가 있었다. ‘인생 그래프’를 작성하면서 연대기별
로 자신의 인생에 불행했던 때와 행복했던 때, 가정사, 
사건 등 자신의 삶과 감정들을 마주하며 직면할 수 있었
다. 이렇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해하며 글로 작성
하는 것은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 쓰는 자서전은 아니지만 사진을 활용한 자서전으로
서 짤막하게라도 사진과 글을 작성하였으므로 ‘약식 자
서전’이라고 할 수 있다. 효과도 자서전 쓰는 것과 같은 
자기성찰과 치유의 효과가 나타났다. 자서전 쓰기는 자
기 내면의 서사를 수행하는 과정인데 한편으로는 자기 
서사로부터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여 반
성과 성찰하는 과정이다[11]. 과거 회상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서사의 보충, 강화, 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자기 
서사로 변모해 나간다[12]. 따라서 이러한 사진 자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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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과정에서 끌어낸 건강한 자기 서사는 궁극적으로 
질 높은 노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석 결과 ‘죽음수용과 준비’는 ‘죽음이 편안해
짐’, ‘구체적인 죽음준비 필요성 인식’, ‘가족들과 죽음에 
관해 나눔’, ‘죽음준비 실천’하게 되므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죽음에 관해 그동안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아프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죽음을 생각
해 본 적은 있었지만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이번 프로그
램을 통해 죽음의 이해와 유언과 상속을 생각해보고 유
언장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입관체험을 통해 죽음을 직
면해보기도 했다. 그러자 연구대상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고 오히려 편안해졌다고 했다. 예전에는 
잠깐씩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은 있었으나 죽음은 자연스
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죽음은 반드시 언
젠가 온다는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두려워하지 않
게 되었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에 한발 다가
간 느낌이라고 했다. 예전에는 저항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순응하며 받아들이게 되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이 정리되어 평화로운 마음을 얻게 되었고,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게 되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죽음준비의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준비
를 실천하게 되었으며 가족들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내놓
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자신의 장례와 장
묘에 관한 결정을 하고 당부의 말을 남기기도 하고, 자녀
들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자신이 살아있을 때 선
산 조상들의 묘 정리를 하게 되었으며, 임종이 가까워졌
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를 작성하고, 시신 기증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등의 실
천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죽음수용과 준비의 긍정적
인 결과는 웰다잉 교육프로그램이 노인들의 죽음 인식 
수준을 높게 하고, 삶의 만족도 인식, 과거 해석 인지, 관
계 회복인식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13]는 결과와 일치하며, 웰다
잉 교육이 노인의 삶의 의미, 가족 지지, 죽음불안이 정
상관 관계를 나타낸다[14]는 결과와도 일치함으로써 본 
웰다잉교육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넷째, 분석 결과는 ‘삶의 긍정 인식과 남은 삶을 위
한 실천’으로 ‘삶의 의미 인식변화’, ‘감사와 사랑’, ‘버킷
리스트 실천‘, ’건강을 위한 실천’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고 정리하는 일 중 하나는 경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가 프로그램 중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고 경험을 반추하면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데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의미를 발견
한다. 이때 자신의 현재의 모습과 연결하여 미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일과 연결되는 것이다. 자서전은 글쓰
기라는 매개를 통해 자신의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15]. 노년의 자서전 
쓰기는 자신의 기억을 현재로 소환하고 고백하는 과정에
서 서사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담론적 실천 행위라고 말
할 수 있다[8]. 성공적 노화를 위해서는 노년의 의미를 
그 자체로 인정하고 노인의 정체성을 지금의 위치에서 
재형성하는 것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회상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 외 결과로 이번에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
들에게 권유할 것인지에 대해 80%의 참여자는 ‘적극 권
유 하겠다’, ‘꼭 참석해야 한다’라고 했으며, 20%의 참여
자도 ‘권유하겠다’라며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만족을 나
타냈다. 다른 사람에게 이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는 참여자가 100%였고, 그 전 프로그램 참여
자의 권유로 참여하게 된 대상자도 30%로 이전 프로그
램 참여자의 권유가 높은 편이었다. 프로그램 장소, 주당 
1회 2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 참여자가 적당했다고 대답
하였으며, 강사 및 강의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만족하고 
있었다. 프로그램 회기는 8회기를 아쉬워하며 좀 더 길
게 10회기 이상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60% 정도 되었고, 
한 학기씩 즉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정도 했으면 좋겠
다는 참여자도 30% 있었다. 모든 노인에게 죽음 교육은 
기본으로 제공하자는 의견도 30% 있었다. 프로그램 개
선점에 대해서는 입관체험에 대해 양극적인 반응이 있었
다. 일부는 죽음 직면의 큰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 
다른 의견으로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했던 입관체험은 진
행자의 진행이 형식적으로 빠르게 진행됨으로 인해 진지
하게 체험하는 것을 방해하여 몰입하지 못하게 하는 경
향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입관체험을 시
행하고자 할 때는 교육생들이 진지하게 몰입 체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진지한 진행자의 태도가 요
구된다고 할 것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 인생 노트에 사진 
10장만 붙여서 내용을 작성하게 했는데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분량을 늘려서 더 많은 참여자의 이야기를 넣을 
수 있기를 원했다. 이는 예산 부적의 한계에서 발생한 것
으로 인생 노트 분량을 5장정도 늘려서 해결할 방안을 
검토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개선점에 대
해서 한 회기에 예산 관계로 10명만 교육받는 것이 아쉽
다며, 웰다잉과 인생 노트 교육 확대로 더욱 많은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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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강조하였으며, 죽음과 삶의 연
관 교육 활성화를 주장했는데, 노인만 이런 교육을 받을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단체도 이런 교육을 받으면 좋
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젊은이들도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
아들여질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넓히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급변하는 시대, 죽음이 만연한 시대에 노인
만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범국민적인 프로그램으로 활
성화되면 삶의 질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국가적 측면에
서도 더 성숙한 국민성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죽음
이 삶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죽음이 늘 가까이 있다고 생
각하면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 따라서 
범죄도 줄어들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게 되면 좀 더 여유
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사회
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을 주기도 했다. 이제 70세가 된 
참여자는 웰다잉 관련 공부를 해서 남은 삶을 어딘가에 
이바지하면 좋겠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서는 웰다잉 웰에이징 교육프로그램은 지속
해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연령대별 대상을 다양화
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프로그램 
개설 기관에서는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프로그램 참여
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로서 심층 면담을 통해 실제
적인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처음 진행된 연구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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